
기생충이 사람이나 동물에 몸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.

감염된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

기생충 감염 시 증상

기생충 감염이 의심된다면 사람은 병원, 동물은 동물병원!

기생충 감염병 예방수칙

[출처] 질병관리청, 카드뉴스

손 씻기,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기생충 차단의 핵심!

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.

7,8월 보건소식
보건실 : 031-500-5222, 5218
 교무실 : 031-500-5298
 홈페이지 http://gfis.sc.kr

기생충 감염병이란?

“우리는 매일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며
수많은 미생물과 접촉합니다.

특히 여름철에 수인성 질환이나 장내 기생충 감염이 
증가하는 시기로, 손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

음식물, 눈, 입을 통해 병원체가
쉽게 체내로 유입됩니다.”

1. 용변 후 (요충, 회충 등 배설물 매개 감염 예방)
2. 음식 섭취 전 (손에 묻은 병원체 섭취 차단)
3. 실외 활동 또는 운동 후
(토양·먼지 통한 회충류 감염 예방)
4. 애완 동물 만진 뒤 (동물 매개 기생충 감염 예방)
5. 기침, 재채기 후 (공기·비말 전파 감염 예방)



무더운 여름, 온열질환 발생주의!

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

1.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
· 갈증이 나기 전부터 주기적으로 수분 보충하기
· 하루 1.5~2L 이상이 권장되며, 탄산음료, 카페인 음료
는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손실 유발
· 장시간 에어컨 사용하는 경우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수 
있으니 주의
2. 한낮 외출 자제하기
·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
외출 피하기
3. 시원한 옷차림 & 쉬는 시간 확보
: 통풍 잘되는 옷, 밝은색 옷을 입고, 실외 활동 후에는 
반드시 그늘에서 쉬어야 해요.

응급 상황 대처법: 열사병 의심 시 이렇게!

▶열사병 주요 증상
: 두통 어지럼증, 메스꺼움, 근육경련, 의식 저하 등
▶응급 조치
1) 환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기
2)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며, 얼음팩으로 목, 
겨드랑이, 사타구니 등 대혈관 부위를 식혀주기
3) 의식이 혼미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119 신고

눈 건강을 위한 4가지 습관

1, 20-20-20 원칙 준수
: 20분마다 20초 동안, 6m(20 피트) 떨어진 곳 바라보기 
2. 밝기와 사용 시간 조절
3. 올바른 자세 유지(눈과 30cm 거리 유지, 화면은 눈보
다 아래로)

하루 5가지 건강 습관 도전!

▶물 5컵 이상 마시기
▶하루 30분 이상 움직이기
▶채소나 과일 한 가지 먹기
▶스마트폰 2시간 이하로 사용하기
▶밤 10시 전에 잠자기

안전하고 건강한 방학 스스로 만들어요!

여름철, 왜 수분을 자주 보충해야 할까요?

물을 자주 마시면 좋은 점

▶체온 조절: 땀을 통해 올라간 체온을 안정
▶수분·전해질 균형 유지: 탈수 예방 및 순환 기능
▶소화 촉진: 위장 운동을 도움
▶집중력 향상: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 유발

이렇게 실천해 보세요!

1. 기상 직후 한 컵 (수면 중 손실된 수분 보충)
2.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섭취
3. 운동, 야외활동 전·후 1컵 이상 보충
4. 카페인 음료나 탄산음료 대신 생수나 이온음료 섭취 권장

열사병을 막는 여름방학 생활 수칙

스마트폰 줄이고 눈 건강 지키기

건강한 여름방학 보내는 방법

“여름방학 동안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,
방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

생활 습관을 만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”

“여름철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땀 배출이 
증가하는데, 이때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

손실됩니다.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두통, 집중력 
저하,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, 심할 경우 

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”


